
유리섬유, 폐기물부담금 비껴…
E P S·PU 단열재에만 부과 … 유해성 문제는 법적공방 조짐

유리섬유(Glass Fiber)와 EPS 패널 생산기업 사이에 건축단열재 시장을 둘러싼 공방이 극한대결 국면으

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 처리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환경부는 건축단열재 중 석유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건축단열재에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EPS(Expandible Polystyrene)를사용해 샌드위치패널을 제작하고 있는 EPS 패널 생산기업들이 불만을 터트리

고 있다.

EPS 생산기업들은 건축내장재 시장에서 경쟁중인 유리섬유 단열재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

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환경부의 정책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리섬유 생산기업인 KCC 관계자는『유리섬유는 천연자원인 모래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들

어지기 때문에 석유화학제품과는 원료의 생성에서부터 차이가 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다』고 밝

혔다. 덧붙여 유리섬유 용도의 특성상 재활용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건축물 분해시 불순물이 함유

된 유리섬유를 제외하고는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은 폐유리와 유리섬유를 생성하다 남는 스크랩 부분도 대

부분 재활용이 가능해 폐기물 감소에 좋은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EPS 패널 생산기업들이『K C C와 같은 대기업이 절단가공시 발생하는 미세입자로 유발될 수 있는 사

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부분 중소기업인 유리섬유 패널 생산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KCC 관계자는『만일 EPS 패널 생산기업들의 주장대로 유리섬유 가공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K C C에서

부담하기 위해서는 유리섬유 가공부문까지 대기업에서 독점하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유리섬유 단열재 생산기업들이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리섬유의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

도『만일 유리섬유가 유해하다면 위험부담을 안으면서 생산현장을 국내 근로자들만으로 구성했겠는가』라

고 반문했다.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유리섬유보다는 EPS 재활용 수준이 우위에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국내에서 잘

정착된 쓰레기종량 시스템 중에서도 EPS 분리와 재활용률은 플래스틱 중 최고수준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한편, 한국글라스울판넬협의회는 건설교통부가 EPS 패널 전면사용규제 지침을 번복하고 부분적인 사용

허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면광고 등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K C C는 발포폴리스티렌공업협동조합이 언론기관에 근거없이 유리섬유 유해성 문제를 유포하고 있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PS 패널 생산기업과 유리섬유 단열재 생산기업 사이의 공방전을 폴리우레탄 단열재 생산기업들도 관

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국내 건축용 단열재 시장은 EPS 패널과 유리섬유 패널, 폴리우레탄 패널이 삼분하고 있는데, 폴리우레탄

단열재 생산기업들은 EPS 패널 생산기업과 유리섬유 패널 생산기업들의 싸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

는 것에 대해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EPS 단열재 생산기업과 유리섬유 단열재 생산기업 일부에서도 싸움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지속된다

면 최대의 수혜자는 폴리우레탄 단열재 생산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폴리우레탄 단열재 역시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생산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폐기물부담금 문제에 있어

예외가 될 수는 없지만 화재시 유해가스로 인한 대형사고로 유발되는 EPS 패널이나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유리섬유 단열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껴있어 시장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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